
외솔사랑   

“시간은 금이다”라는 말이 있다.  

사람들은 이처럼 예부터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. 시간은 누구에

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고, 정확하게 흘러간다. 그리고 이 사실은 시간을 

더 귀중하게 만든다.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감을 증

폭시키기도 한다.  

 

사실 나는 상상을 많이 하는 편이다. ‘어제는 이 시간 때에 이걸 하겠

지.’, ‘내일 이 시간쯤엔 아마 이걸 하고 있겠지?’ 같이 과거나 미래를 상

상해 왔다. 이것들은 내 걱정들을 만들게 했고, 뒤돌아보면 불안감에 떨

었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다. 하지만 내가 그럴 때마다 엄마는 말씀하

셨다.  

“걱정은 네 몸만 해칠 뿐이지 그로 인해 미래나 과거가 바뀌진 않는단

다. 걱정을 해서 나쁜 일이 모두 사라진다면 사람들 모두 걱정만 하며 살

진 않을까?”라고. 

사실 엄마의 말씀이 옳았다. 나는 걱정이 많은 조심스러운 아이였고, 

마음속으로 시간 여행을 하며 걱정 또는 조바심을 냈다. 하지만 이제 나

는 깨달았다.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내 실수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. 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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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이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나에게 주어진 남은 수십 년을 채우고, 쓰

고, 그리는 과정을 반복해야만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걸. 나는 이 과정을 

내 ‘성장통’이라고 불러주고 싶다. 

만약 누군가가 내 과거에 일어났고 미래에 일어날 나쁜 일들을 모아놓

고 그것들을 시간 여행을 통하여 바꾸겠냐고 묻는다면, 나는 거절할 것

이다. 과거의 내 실수나 약점들은 노력을 만나 현재의 나를 성장 시킬 것

이고, 내가 알지 못할 미래는 시간이 흐른 뒤의 나를 과거를 잊지 않게 돕

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테니까.  

 

나는 생각해 보면 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빨리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

아 걱정해 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. 하지만 나는 지금은 달라지고 싶다. 

불이 꺼진 미래라는 방 안에서도 차분히 걱정 없이 기다릴 것이다. 그렇

게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앞이 보일 것이고 불이 켜질 것을 잘 배워나가

고 있으니까.  

 

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다. 당신은 지나온 과거의 상처들을 발판 삼

아 현재에 착실하고, 미래에 시작을 겁내지 않고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

사람인가? 시간 여행 없이도 자신이 한 실수를 바로잡는 사람으로 끝없

이 성장하고 있는가?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로 성장통을 이겨내고 있는

가?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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